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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썸남과의 데

이트. 그런데 썸남이 자꾸만 물건을 떨어뜨리고 한 말

을 잊는가 하면, 말까지 계속 더듬는다. 또한 누가 봐도 

어색할 정도로 크게 웃기도 하고 말할 때마다 제스처도 

크게 한다.

‘첫 데이트라 어색하고 긴장해서 그런가?’라고 생각

할 수 있다. 이도 맞는 생각일 수 있지만, 사실 그가 한 

모든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‘호감 

신호’다. 그러니 이상하게 보지 말고 맑게 웃으며 그의 

호감에 답하자.

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

는 신호 8가지를‘인사이트’(insight.co.kr)가 소개했다.

◈ 행동이 커진다.

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관심이 가는 이성의 주의를 끌

고 싶어 한다. 이에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 또한 호감

이 가는 사람의 옆에서는 일부러 혼자 다른 행동을 하거

나 행동이 커진다. 평소보다 크게 말하고 웃기도 한다.

◈ 발끝이 여자 쪽을 향한다.

사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곳으로 발의 

방향이 향한다. 만약 데이트 중 유난히 썸남의 발끝이 

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

고 있는 것이다.

◈ 여자의 동작을 은근히 따라 한다.

누군가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은 상대와 가까워지고 

싶다는 의미이다. 상대가 머리를 쓸어 넘기면 자신도 모

르게 따라 쓸어넘기는 등의 행동이 그 예이다. 이는‘미

러링 효과’라고 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

나오는 행동이다.

◈ 동공이 커진다.

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분을 했을 때 평소보다 동공이 

확장된다. 특히 성적으로 끌릴 때는 더더욱 그렇다. 하지

만 어두운 장소에서는 동공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니 확

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자.

◈ 잔잔한 미소를 띤다.

썸남이 데이트 중에 고개를 살짝 한쪽으로 기울이면

서 입을 다문 채 부드럽고 잔잔한 미소를 띤다면 이는 

‘호감의 신호’이다. 자신이 나쁜 뜻이 아닌 순수한 호

감이 있다고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.

◈ 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내민다.

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배를 집어넣고 허

리를 꼿꼿이 세울 뿐만 아니라 가슴을 앞으로 곧게 편

다.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 여성에게 듬직해 보

이려고 상체를 강조하는 행동이다.

◈ 우연처럼 몸이 가볍게 스치거나 닿는다.

남자는 호감이 가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‘이 사람

을 만지고 싶다’는 욕망에 사로잡힌다. 이는 나쁜 게 아

니다. 자연스러운 욕망이다. 이에 자신이 아는 사이에도 

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

하기도 한다.

◈ 자꾸만 실수를 연발한다

데이트 중 썸남이 자꾸만 말을 더듬거나 넘어지고 물

건을 떨어뜨리는 등 실수를 연발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

관심이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이다.“정신을 차리지 못할 

정도로 당신에게 빠졌어요!”로 해석해도 무방하다.

썸남이 당신에게 푹 빠졌다는 신호


